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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중국정부, 보험사에 추가 면세 혜택 부여      

□ 중국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연초 만기 1년 이상 환급형 생명보험 상품의 영업

세를 면제한 데에 이어 영업세 면제 범위 확대, 기업소득세 면제 등 추가 세금

우대책을 잇달아 발표함.

  o 이번 조치로 일반 생명보험 상품의 영업세 면제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세금우대 

혜택은 보험회사가 납입하는 보험보장기금과 책임준비금의 기업소득세까지 면세 

범위가 확대됨.

  o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납입한 보험보장기금과 책임준비

금에 대한 기업소득세 납입을 한시적으로 면제받게 됨. 

  o 중국 정부는 연이은 재정 지원책을 통해 중국 보험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악

화된 경영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실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

있음.

□ 전문가들은 이번 보험업 세금우대책으로 보험업계가 3년간 약 4,200만 위안 규

모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.

  o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‘보험보장기금 수납기준 규정’에 따라 손해

보험의 보장기금은 비투자형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0.8%이내, 투자형이면서 수익

율 보장상품은 0.08%, 무보장 상품은 0.05%를 상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, 

생명보험의 수익율 보장상품과 무보장 상품은 각각 0.15%와 0.05%를 넘지 못하

도록 규정하고 있음.

  o 이 비율과 더불어 현재 보험회사들이 납입하고 있는 보험보장기금이 작년 말 이

미 200억 위안을 넘어선 상황을 고려해 볼 때, 업계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연간 약 

1,400만 위안, 3년 동안 총 4,200만 위안의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

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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